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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레이커스의 라존 론도(32)가 휴스턴 로켓츠의 크

리스 폴(33)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둘은 얼마 전 코트 

안에서 주먹다짐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24일‘스타뉴스’에 따르면 문제는 20일 스테

이플스 센터에서 열린 레이커스와 휴스턴의 경기에서 

벌어졌다. 이날 4쿼터 4분13초를 남긴 시점, 휴스턴이 

109-108로 앞선 상황이었다. 휴스턴의 제임스 하든

이 슛을 하는 과정에서 레이커스 브랜든 잉그램의 반

칙이 있었다. 잉그램은 반칙 선언에 화가 났는지 하든

을 강하게 밀쳐냈다.

이어 양 팀의 선수들이 두 선수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러자 론도와 폴의 몸싸움이 일어났다. 둘은 몇 차례 

언쟁을 벌인 뒤 폴이 론도의 눈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이에 론도도 주먹을 휘둘렀고 곧바로 난타전이 이어졌

다. 이후에는 잉그램이 달려들기도 했다. 이번 난투극

으로 인해 폴은 2경기, 론도는 3경기, 잉그램은 4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론도는 24일 ESPN과의 인터뷰를 통해 폴을 비난했

다. 론도는“내가 3경기 징계를 받았고, 폴은 2경기 징

계 밖에 받지 않았다.”며“대부분 폴이 좋은 선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 그는 정말 

골절상을 당하고도 300ｍ를 기어서 다음 주자에게 

어깨띠를 넘긴 한 마라토너로 일본 열도가 논쟁에 휩

싸였다. 

지난 24일‘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석간 후지는 이

날“미담인가, 가혹한 행동인가”라는 기사로 마라토

너 이이다 레이(19)가 만든 논란을 소개했다. 

이이다는 21일 일본 후쿠오카 무나가다시에서 열린 

2018 전일본 여자실업 역전 마라톤 대회 예선에 이와

타니 산업 소속으로 출전해 42.195㎞를 6구간 중 두 번

째 주자로 나섰다. 그런데 그는 제2구단 종료 지점 300

ｍ 앞에서 넘어지면서 오른발에 골절상을 입었다. 

일어서는 것조차 불가능한 큰 부상이었지만, 이이다

는 남은 300ｍ를 기어서 갔다. 두 팔로 몸을 움직였고, 

무릎으로 땅을 밀었다. 무릎은 피로 물들었다. 아이다

가 지나간 자리에 핏자국이 선명했다. 

끔찍한 선수”라고 지적했다.

론도와 폴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 

원인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도가 폴에

게‘넌 챔피언 반지가 없잖아. 너는 날 이길 수 없어’라

며 조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폴은 론도에게 

지금까지 앙심을 품고 있다고. 그동안 폴이 한 번이라

도 챔피언 반지를 끼었다면 마음이 풀렸을지 모르겠

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론도는 보스턴 셀틱

스 시절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휴스턴 관계자들은 이번 난투극에 대해 론도가 먼저 

침을 뱉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론도는“난 이번 일을 

해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폴이 나에

게 나가라고 소리쳐 화가 났지만 마우스피스를 하고 

있어 침을 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만약 내가 침

을 뱉었다면 폴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고 억

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론도는“내가 침을 뱉으려고 했다면 싸울 준비

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영상을 보면 내 손은 엉덩이 쪽

에 있었다. 난 정말 이번 난투극에 관여하기 싫었다. 나

도 아이가 있는 몸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좋

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 침을 뱉었다는 주장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히로세 히사카즈 감독은 대회 관계자에게 두 차례“이

이다에게‘기권하라’라고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

만 이이다는 끝내 300ｍ를 기어서 구간 종점에 이르렀

고, 다음 주자에게 어깨띠를 넘겼다. 

이와타니 산업은 27개 팀 중 21위에 그쳐, 결선 진출

에는 실패했다. 

일본에서는 이이다의 모습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과거 스포츠 선수의 투혼에 열광하던 사회분위기가 변

한 것이다. 

일본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고바야시 이타는“이이다

를 놓고 인터넷 등에서 찬·반 양론이 나오는 건, 무척 

건전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우리는 여름 고시엔 

고교야구에서 많은 공을 던지는 투수를 미화하는 데 

익숙하다.‘이런 혹사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는 많

이 나오지 않았다. 건전한 토론이 이어졌으면 한다.”

고 말했다. 

10년 앙숙 사이 ‘론도 - 크리스 폴’ 설전

골절상 입고 300m 기어간 마라토너 논란

 

숨은그림찾기

◎ 위 그림에 숨어있는 아래 그림을 찾으며
 영어 단어도 익혀 보세요. (해답은 P39)

slice of pizza
(조각피자)

pennant
(페넌트)

candle
(초)

toothbrush
(칫솔)

starfish
(불가사리)

butterfly
(나 비)

mug
(머그잔)

matchstick
(성냥개비)

candy corn
(캔디 콘)

lamp
(램프)

artist’s brush
(미술용 붓)

ring
(반지)

candlestick
(촛대)

sailboat
(요트)

boot
(부츠)

이미지 출처: http://kimoci.tistory.com/58


